
후레아훼숀 여성노동자 투쟁과 글로컬 연대
-1986년 이리 수출자유지역 여성노동자의 한 장의 편지

• 지명을 잃어버린 지방 도시들(裡里, 大邊)

• 이름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 그리고 여성노동자 연
대 투쟁의 역사

• 이리 후레아훼숀(Flair Fashion)

• 1982년 태창, 백양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이
른 시기부터 촉발된 노동자 투쟁의 분위기

• 글로벌 자본 혹은 외국계기업(지분 100%)인 아들
러사의 혹독한 노동환경(임금, 노동조건, 노동시간
, 성추행/성착취/성폭력)

• 두 번의 편지 : 1986년 재독인한인여성 모임에 전
달된 편지와 1987년에 발송된 편지

•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 연대 :1986년  서독의 여성
단체 <테레데팜>과 1987년 급진적 무장투쟁을 전
개한 <로테조라>, <아마존스>

• 서독에 위치한 아들러 사 본사와 백화점 8곳에 대
한 폭탄테러(혹은 방화)를 전개함.

• 1987년 12월 해고자 복직과 노동자 요구를 수용하
게 됨.

• 승리한 투쟁의 경험이 이후 담론화되지 못하고 상
실됨. 

김만석(광주모더니즘)

1. 연대의 별자리 혹은 선들 2. 이리와 서독 재독한인여성 모임

• 텍스트 입력

• 텍스트 입력

이미지

3. 재독한인여성모임-서독 여성그룹

테르데팜

로테조라와 아마존스

• 텍스트 입력

• 이리 후레아훼숀 여성노동자의 편지가 재독한
인 여성들에 의해 공유되고 번역되어 서독 내 페
미니즘 그룹의 이론과 실천에 영향을 미친 과정
은 페미니즘 운동 역사가 ‘아래로부터의 실천’에 

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. 

당시 서독의 페미니즘 그룹들의 다양한 분파에
도 불구하고 이리 후레아훼숀 여성노동자 투쟁
에 대한 연대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
판과 남성중심적 폭력 투쟁이 갖는 한계 그리고 

백인-여성-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반성을 

기입하는 중요한 좌표가 된다. 

• 당시 이리 후레아훼숀의 여성 노동자들은 아들
러 사장과의 면담 추진과 좌절, 독일대사 면담에 

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지만, 거의 무
대응으로 일관한 탓에 결국 이리 창신동 성당에
서 운영하던 ‘노동자의 집’(이수현, 고경훈 신부) 

서독 네트워크를 통해 편지와 자료를 보낸 것으
로 파악된다. 편지는 최소한 두 번 보내진 것으로 

보이고, 이 자료들에 대한 번역을 통해서 1987년 

(폭탄테러를 포함한) 최소한 세 그룹의 연대 활동
으로 확산된 것이다. 아들러는 1987년 하반기 노
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게 

된다.

4. 서독-이리 혹은 필리핀-한국

• 아들러가 백기를 든 이후 <TERRE DES 

FEMMES>에서는 서울과 이리에서 여성 단체와 

접속하는 한편, 이리 후레아훼숀 공장을 방문하
지만 그 방문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
기 어렵다. 다만, 이 투쟁 연대의 과정에서 다큐
멘터리와 전시가 독일에서 개최되었고, 후레아
훼숀 공장의 진입로에서 사진전이 열리는 등 다
양한 ‘언어’로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또
한 역설적으로 1987년 한국의 노동계와 여성계
에서 후레아훼숀의 투쟁에 대한 기사, 보도, 현장
초청, 인터뷰가 실린다.

• 그러나 국제적 연대의 감각이 이리와 서울 모두 

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 서독의 

급진적 페미니즘 그룹 가운데 <Rote Zora>는 폭
탄 테러를 통해 기존의 남성 폭력 투쟁과 의제를 

비판하는 한편, 급진적 페미니즘 투쟁의 가능성
을 널리 알리게 되지만 당국의 감시와 추적을 통
해서 후레아훼숀 노동자 투쟁만큼의 성과를 올
리지 못하고 1995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추
게 된다. 그럼에도 이리 후레아훼숀 여성노동자 

투쟁의 한 장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어 ‘불꽃’으로 

전개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페미니즘 국제적 연
대의 한 장면이었다. 

• 또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선을 그린 작가를 주목
해 볼 수 있다. 고정희가 그러하다. 고정희의 필
리핀 방문 이후 시적 ‘번역’을 통해 쓴 연작시 <밥
과 자본주의>는 이리에서 서독으로 이어지는 선
을 필리핀의 지역과 연결하는 선과 확장하는 방
식이자 페미니즘적 언어의 국제적 연대를 구성
하는 중요한 문학적 성취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. 

그러니까, 지역간 연결망과 연대야말로 페미니
즘적 이론과 실천의 터전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
이다.  


